
 

 

 

PRESS RELEAS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포일자: 20.10.13 

바이브컴퍼니, 3기 신도시에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한 

 '3차원 가상 체험 플랫폼' 구축 

<2020-10-13> 바이브컴퍼니(대표 송성환, (구)다음소프트, 이하 바이브)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

함께 3기 신도시, 과천지구, 안산 장상지구 등에 바이브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, 도시가 실제 

준공된 아파트 단지나 주변 건물 등이 어떻게 보일지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'3차원 가상 체

험 플랫폼'을 구축한다. 

 

이렇게 되면 청약 희망자는 모델 하우스에서 단순 아파트 단지 모형을 보는 대신, 신도시 특정 

아파트 단지의 동이나 층을 선택해 실제 조망이 어떨지 확인할 수 있으며, 베란다에서 인근 강이

나 호수가 얼마나 보이는지, 다른 건물로 전망이 어느 정도 가려지는지 실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

구경하는 것처럼 체험해 볼 수 있다.  

 

'디지털 트윈'이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상현실 속에 그대로 재현하고, 현실에서 발생

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로,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

자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이다.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면 아파트 단지 조

망 등을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, 나아가 교통·환경·안전 등을 미리 예측해 도시문제를 해결할 

수도 있다.  

 

바이브의 경우 2018년부터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기술 연구 개발, 지하 공동구 디지털 트윈 연구, 

안전 재난 디지털 트윈 구축 연구 등 다양한 국책 사업을 진행하는 등 국내 디지털 트윈 분야에

서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 대표 프로젝트로는 2019년 국가시범도시(세종, 부산) 디지

털 트윈 마스터 플랜 및 시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주관하고, 가장 최근에는 광양시 스마트타운 

챌린지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.  

 

해당 사업을 맡고 있는 바이브 디앤에스 부문 이재용 부사장은 "디지털 트윈 기술을 실제 생활에 

접목시킬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시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."라

고 말했다. 

 

한편 바이브는 10월 말 기술특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10월 12일~13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

를 확정, 10월 19일~20일 양일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. 



 

 

[사진자료] 

 

내년 7월부터 사전 분양이 진행되는 '3기 신도시'부터 아파트 청약 전, 건물 구조나 단지 환경, 조

망 등 디지털로 완벽하게 구현해낸 실제 아파트 구조 및 거주 환경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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